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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유형에 따른 학교 참여 및 아동의 
심리적 특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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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가 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11차(2018년)의 1,45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
다. 분석 결과, 첫째, 자녀가 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감소하
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은 3개(상수준 감소 집단,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중수준 무변화형 집단)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1(상수준 감소), 잠재계층 3(중수준 무변화형), 잠재계층 
2(하수준 무변화형)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잠재계층 1(상수준 감소) 집단이 잠재계층 2(하수준 무변화형), 3(중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학교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 학교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atent classes based on changes in subjective happiness of mothers
and tested its relationships with grit, life satisfaction of their children, and mother's school involvements
for their children from early childhood to primary school age. The 1,450 7th(2014) to 11th(2018)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analyzed by growth mixture modeling.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changes in subjective happiness tended to decrease overall as
children grew, and their happiness was distinguished by three distinct latent classes: high-level 
decreased group, low-level unchanged group, and mid-level unchanged group. Secon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it and life satisfaction were reported in 4th grade based on the latent classes. 
Specifically, children whose mothers belong to the high-level decreased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grit and life satisfaction than the other groups. Third, mothers who belong to the high-level 
decreased group also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hool involvement when their children were in 4th 
grade. Th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of intervention strategies to increase the mother's subjective 
happiness to encourage psychological adaption of children and mother's school invol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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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복은 삶의 다양한 영역(예: 일, 사랑, 건강)의 성공

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는 긍정적인 기분 및 정서가 
긍정적인 자기와 타인 표상, 친사회성을 촉발할 뿐만 아
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이끌기 때문이다[1]. 특히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신의 양육행동뿐 아니라 자녀 발달 특성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 변인이다[2-4]. 부모의 긍정적 정서는 온정성, 
반응성 등의 양육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5, 6]. 이
에 그동안 많은 연구는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
는 변인 및 어머니의 행복감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자녀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세 가지 측
면에서 어머니의 행복감과 관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
로 횡단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 자
료에 기초하여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행복
감이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고, 변화 궤적에 따라 이질적
인 특징을 갖는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어머니의 행복감과 어머니의 양육 특성 및 
자녀 발달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다수 영유아
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행복
감 변화 궤적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차
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그동안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들이 주
로 자녀특성 요인, 가정배경 요인, 학교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7, 8],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학부모의 학
교 참여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유
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궤적에 따라 차별적인 특
징을 보이는 잠재계층이 있는지 탐색하고, 탐색된 잠재
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학문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으로 알려진 행복감은[9] 자
신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10]. 안녕감과 행복감은 문헌에서 교체 사용이 가능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행복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
에서 느끼는 만족감에 대한 주관적 정서로 측정될 수 있
다[11].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개인은 주관적 안녕

감 수준이 낮은 개인보다 자신과 삶에서 겪는 사건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이 있다[12].   

부모의 심리 및 양육 특성은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밀
접한 관련성이 있다.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양육행동을 
매개로 교우관계[13]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삶의 만족
도 변화 양상과 자녀의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 간에 밀접
한 관련성이 있다[14]. 또한,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와
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30], 이에 
어머니의 행복감은 아동의 행복감을 매개로 집행기능곤
란이라는 인지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 특히 어머니의 행복감은 양육효능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34],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의 자아탄
력성 및 생활스트레스를 완전매개로 자녀의 행복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5].

부모의 양육 특성은 장기적 목표를 위한 열정과 인내
를 의미하는 그릿[15 재인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15, 16], 부모-자녀 간 애착은 그릿을 매개로 자녀의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친다[17]. 잠재프로파일 분석 연구에 따
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그릿 및 행복감 수준에 기초
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양육특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16].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모두 
자녀의 그릿을 매개로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친다[32]. 특히 벌점화 회귀모형에 기초한 연구에 따르
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비일관성)가 그릿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36]. 부모와의 애착 수준은 낙관성을 
높임으로써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18], 이는 부모가 더 큰 행복감을 느낄수록 자녀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19], 이 과정에서 결과적
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자녀의 학교생활적응[20], 학업
성취[21]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는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을 매개로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40], 학교와의 소통 및 학부모의 
교육기부는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20]. 학부모의 학교 참여 동기는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 초등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
계가 학부모 학교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알려져 있다[8]. 어머니의 우울 수준은 학교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울한 어머니는 양육 역
할을 부정적으로 보고, 양육에 대한 동기, 에너지, 자신
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교사와 긍정적 관계를 맺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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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H: mother’s subjective happiness
Fig. 1. Research model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22]. 어머니의 행복감이 자녀와
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2], 
어머니의 행복감 수준 또한 학교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1.2 연구 문제
자녀가 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년 동안 성장하

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궤적에 따라 
차별적인 특징을 보이는 잠재계층이 있는지 탐색하고, 
탐색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궤적에 따라 어떤 잠
재계층이 존재하는가?

2)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
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
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7차(2014년)∼11차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1차 자료는 초
등학교 4학년 시기에 해당한다[23]. 어머니의 주관적 행
복감은 7차(2014년)∼11차(2018년)자료,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부모 참여는 11차(2018년) 자
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
감 5개 연도 중 3개 연도 이상 무응답인 자료를 제외한 
1,45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주관적 행복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을 확인

하기 위해 Lyubomirsky과 Lepper[10]의 주관적 행복
감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개 연도(7차
(2014년)∼11차(2018년))에 동일한 4개 문항을 사용하
였다. 어머니가 7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문항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에 ① 매우 행복하지 
않다∼⑦ 매우 행복하다 중 하나에 응답하는 형태로 구성
되어 있다[2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7차 α=.878, 8차 α
=.895, 9차 α=.894, 10차 α=.919, 11차 α=.914이다.

2.2.2 그릿
한국아동패널(11차, 2018년)은 아동의 그릿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김희명, 황매향[24]의 끈기(grit) 척도의 8
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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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는 방식이다[23]. 
문항은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등이다. 내적일
관성 신뢰도는 α=.616이다.

2.2.3 삶의 만족도
한국아동패널(11차, 2018년)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총 3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4점 
Likert 척도(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응
답하는 방식이다[23]. 문항은 ’○○(이)는 ○○(이)의 삶
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 등이다.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742이다.

2.2.4 학부모의 학교 참여
한국아동패널(11차, 2018년)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문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사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문항은 ‘○○(이)의 어머
니 또는 아버지(또는 주양육자)는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입니까?’, ‘○○(이)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또
는 주양육자)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에 관심을 보입
니까?’이다[23].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α=.815이다.

2.3 분석 방법
연구 문제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Mplus 8.3, 

SPSS 22.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성장혼합모
형(Growth Mixture Modeling)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탐색하였
다. 둘째,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아동의 그릿, 삶의 만
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기 위해 BCH 방법을 사용하였다[25]. BCH 방법은 잠재
계층에 따른 결과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3단계 
추정방법 중 하나이며, 3단계 추정방법은 잠재계층이 독
립변인과 결과변인으로 인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
점을 가진다[37 재인용].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통해 결
측치를 처리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어머니, 아동의 정보를 11차(2018년) 자료에 기초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은 20대 1명(.1%), 

30대 452명(31.2%), 40대 853명(58.8%), 50대 19명
(1.3%), 무응답 125명(8.6%)이며,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초졸 1명(.1%), 중졸 4명(.3%), 고졸 350명(24.1%), 전
문대졸 389명(26.8%), 대졸 491명(33.9%), 대학원졸 
85명(5.9%), 무응답 130명(9.0%)이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741명(51.1%), 여아 709명(48.9%)이며, 아동의 월
령은 121개월 11명(.8%), 122개월 139명(9.6%), 123개
월 338명(23.3%), 124개월 421명(29.0%), 125개월 
301명(20.8%), 126개월 35명(2.4%), 127개월 35명
(2.4%), 128개월 22명(1.5%), 129개월 8명(.6%), 무응
답 140명(9.7%)이다.

Variables Category N %

Mothers’ 
age (yr)

29 1 .1
30-39 452 31.2
40-49 853 58.8
50-56 19 1.3

No response 125 8.6

Mothers’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d 1 .1
Middle school graduated 4 .3
High school graduated 350 24.1

Community college 
graduated 389 26.8

University graduated 491 33.9
Graduate school graduated 85 5.9

No response 130 9.0
Child’s
gender

Male 741 51.1
Female 709 48.9

Child’s 
age

(months)

121 11 .8
122 139 9.6
123 338 23.3
124 421 29.0
125 301 20.8
126 35 2.4
127 35 2.4
128 22 1.5
129 8 .6

No response 140 9.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3.2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타당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무변화, 선형변
화, 이차곡선변화 모형을 비교하였다. 이차곡선변화모형
의 경우 –0.864의 1차항과 2차항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26], 무변화모형과 선형변
화모형 중 적합도가 더 좋은 선형변화모형을 선택하였
다. Table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주관
적 행복감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017만큼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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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 df CFI TLI RMSEA
(90% C.I.) SRMR

Mean Variance

I L Q I L Q

No growth 81.491*** 13 .981 .985 .060
(.048-.073) .060 5.197*** .666

***

Linear 29.130** 10 .995 .995 .036
(.021-.052) .043 5.232*** -.017**  .738*** .015

***

 Quadratic 11.452  6 .998 .997 .025
(.000-.047) .020 5.239*** -.031 .003 .688

*** .053 .004
**

* p<.05, ** p<.01, *** p<.001,  I: Intercept, L: Linear, Q: Quadratic

Table 2. Model fit indices

Model AIC BIC SABIC Entropy LMR LRT(p) BLRT(p)
Class proportions

1 2 3 4 5

2 17553.706 17606.499 17574.733 .841 .0000 .0000 38.4 61.6 
3 16934.139 17002.770 16961.473 .869 .0460 .0000 52.6 3.9 43.5 

4 16506.081 16590.550 16539.724 .808 .0000 .0000 28.3 40.6 28.5 2.6 
5 16427.045 16527.352 16466.996 .743 .0205 .0000 28.8 2.5 35.3 12.1 21.3 

Table 3. Tests of unconditional models with 2-5 classes 

성장혼합모형(선형변화모형 기초)을 통해 어머니의 주
관적 안녕감의 변화 양상에 따른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확인하였으며, 잠재계층을 2개로 가정한 모형부터 5개로 
가정한 모형까지 비교하였다(Table 3 참조). AIC, BIC, 
SABIC는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모형인 것을 의미하는
데, 모형의 잠재계층의 수가 2개부터 5개까지 증가할수
록 AIC, BIC, SABIC의 값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계층 분류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Entropy는 0∼1 사
이의 값을 가지며 최대값인 1에 가까울수록 잠재계층 분
류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형3이 .869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모형 간 비교 검증 결
과를 보여주는 LMR LRT와 BLRT는 통계적 유의성이 
있을 때 잠재계층의 수를 많이 설정한 모형이 잠재계층
의 수를 적게 설정한 모형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
하는데, 모형2에서 모형5로 증가할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3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
이성, 정보지수, 분류율 및 분류의 질, 모형 비교 검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개로 잠재계층이 구성된 모형
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확률평균(mean 
posterior probabilities)은 각 잠재계층에 속할 것으로 
분류된 연구 대상이 실제로 그 잠재계층에 속하게 되는 
확률을 의미하며[39], 최종 선택 모형(잠재계층 3개)의 
평균 사후확률이 .928∼.947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잠재계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Table 4, Fig. 2. 
참조). Fig. 2는 5년 동안의 각 잠재계층별 어머니의 주
관적 행복감의 평균을 의미한다. 첫 번째 잠재계층인 ‘상

수준 감소 집단’은 763명(52.6%)이 포함되었으며, 초깃
값 5.899(p<.001), 선형변화율 -.023(p<.01)이다. 두 번
째 잠재계층인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은 57명(3.9%)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3.210(p<.001), 선형변화율 
-.041(p>.05)이다. 세 번째 잠재계층인 ‘중수준 무변화
형 집단’은 630명(43.5%)이 포함되었으며, 초깃값 
4.621(p<.001), 선형변화율 -.006(p>.05)이다.

Latent 
classes

Estimate(S.E.)

Intercept Linear

1 5.899***(.046) -.023**(.009)

2 3.210***(.293) -.041(.054)

3 4.621***(.088) -.006(.011)

* p<.05, ** p<.01, *** p<.001

Table 4. Parameter estimates for latent classes

3.3 잠재계층에 따른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 비교

BCH 방법을 통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
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Table 5 참조). 

분석 결과, 먼저,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모두 잠재
계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
로 잠재계층 1(상수준 감소 집단), 잠재계층 3(중수준 무
변화형 집단), 잠재계층 2(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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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1: high-level decreased group, Class 2: low-level unchanged group, Class 3: mid-level unchanged group
Fig. 2. Profile plot of the 3-class model

Variables Latent Classes M S.E. Overall test 
(Significant pairwise comparisons)

Grit

Class1 3.462 .022

34.925***(2<3<1)Class2 3.066 .066
Class3 3.368 .024

Life satisfaction
Class1 3.564 .020

15.602***(2<3<1)Class2 3.272 .080

Class3 3.497 .022

School involvement

Class1 4.087 .046

30.874***(2,3<1)Class2 3.358 .191
Class3 3.734 .059

※ Class 1: high-level decreased group, Class 2: low-level unchanged group, Class 3: mid-level unchanged group
* p<.05, ** p<.01, *** p<.001

Table 5. Relations of the three latent classes to the outcome variables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의 경우, 잠재계층 1 집단(상수준 감소 집단)이 잠재
계층 2(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3 (중수준 무변화형 집단)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

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의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탐색하고, 확인된 잠재
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첫째, 자녀가 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년 동안 성
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감소하는 경
향성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의 변화 궤적
에 기초한 잠재계층은 3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잠재계층 1인 상수준 감소 집단(763명, 52.6%)
은 5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주관적 행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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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며, 큰 폭의 변화는 아니지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잠재계층 2인 하수준 무변화형 집단(57명, 
3.9%)은 5년 동안 계속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주관적 행
복감을 보이며,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다. 잠재계층 3인 
중수준 무변화형 집단(630명, 43.5%)은 5년 동안 계속
해서 중간 수준의 주관적 행복감을 보이며, 변화가 없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잠재계층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의 행복감으로 전이되는 
데, 이는 자녀가 부모의 행복감과 관련된 가치와 행동을 
학습하기 때문이다[27]. 따라서 자녀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
한 것처럼,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의 노력만으
로는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부모 교육은 
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
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
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잠
재계층 1(상수준 감소 집단), 잠재계층 3(중수준 무변화
형 집단), 잠재계층 2(하수준 무변화형 집단) 순으로 평
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정신 건강 
및 삶의 만족도가 높을 때 자녀가 낮은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를 느낄 가능성이 작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28]. 또한 부모의 양육 특성 및 부모-자
녀 간 애착 관계가 그릿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16, 17]. 우울한 어머
니는 자신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에
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육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
는 반면[29], 행복한 어머니는 스트레스 대처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양육 과정에 많은 에
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부모가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록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19],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높이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에 기초한 잠
재계층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 시기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잠재
계층 1(상수준 감소) 집단이 잠재계층 3(중수준 무변화

형), 2(하수준 무변화형)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학교 참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한 어머니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갖고 있으
며, 이와 같은 부정적 관점이 교사, 학교, 자녀에 대한 관
점에 영향을 미친다[29]. 반면, 행복한 어머니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긍정적 관점이 교사, 학교,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사, 학교, 자녀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이 더 적극적인 학교 참여를 촉발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행복감과 관련된 대다수 연구들이 횡단 자료를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유형
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양상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그릿,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높이기 
위해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는 실제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자녀특성 요인, 가정배경 요인, 학교 요인이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7-8],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또한 
학부모 학교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변인임을 확인
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유아기부터 초등학령기까지 5
년 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행복감 변화 궤적
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탐색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
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중, 고등학교 시기의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자
녀의 심리적,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가 지각한 학부모의 참
여 수준을 확인하는 2문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학부모
의 학교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지는 못했
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학
교 참여 수준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도구
(예: 학교방문, 학부모 상담, 부모교육 참여, 교육기부 
등)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의 변화 궤적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학교 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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